
문화가 쪽지

제주문화예술재단(이사장 고경대)은

포용적 접근의 장애예술 창작 개발

과 창작공간 만들기 를 주제로 이달

30일 JDC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제

주 장애예술 국제컨퍼런스를 연다.

국내외 장애, 비장애 예술가들이

모여 장애 예술 창작 사례를 공유하

는 자리로 장애인 예술가 김원영 변

호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싱가포르의

그레이스 리 구 액세스패스프로덕션

예술감독, 김인규 서천 발달장애인

미술창작 활동조합 대표 등이 발제

한다. 참가 신청은 이달 27일까지.

064)800-9142.

제주문학의 집(운영위원장 이종형)

이 이달 20일 오후 7시 제주문학의

집 북카페에서 박상재 아동문학가

초청 특강을 벌인다.

박상재 작가는 장편동화 원숭이

마카카 로 새벗문학상을 받는 등 한

국아동문학상, 방정환문학상 등을

수상했다. 이번 특강은 그 개구리들

은 어디로 갔을까-백석과 현석의 동

화시(童話詩) 를 주제로 윤석중이

1930년대에 처음 시도한 동화시의

주춧돌 위에 백석과 현석의 동화시

창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

예정이다. 문의 070-4115-1038.

제주대학교 열린 문화강좌인 문화

광장 은 이달 20일 오후 4시 대학 아

라뮤즈홀에서 오은 시인 초청 강연

을 연다.

이번 강연은 그릇에 대하여 를

주제로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

나눈다. 오 시인은 2002년 현대시

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14

년 제15회 박인환문학상, 2018년 제

1회 구상시문학상, 2019년 제20회

현대시작품상을 수상했다. 주요 저

서로 나는 이름이 있었다 , 우리는

분위기를 사랑해 , 유에서 유 등이

있다. 064)754-8265.

이번주(11월 18~11월 24일)

드라마 미생 으로 낯익은 배우

류태호가 이끄는 극단 공육사가

제주어로 빚은 무대로 제주 관객

들과 첫 인사를 나눈다. 창단 공

연으로 테네시 윌리엄스 원작의

유리동물원 을 제주어로 펼쳐놓

는다.

극단 이름에서 유선 전화 제주

지역번호가 연상되는 공육사는

이 작품을 시작으로 세계 유수

의 명작을 제주어로 공연한다 는

모토를 실천해갈 예정이다. 이들

은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새

로운 형태의 연극 작업 이라며

제주와 제주어를 사용해 여러 빛

깔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했다.

<공연>

▶백혈병 소아암 환아돕기 러

브 콘서트=11월 18일 오후 7시30

분 메종글래드. 가수 박강성, 권

인하, 마야가 출연한다. 747-

5000.

▶뮤지컬 런웨이(RUNWAY)

=11월 19일 오후 7시 문예회관.

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주최.

010-2686-5467.

▶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연주

회=11월 21일 오후 7시30분 서귀

포예술의전당. 760-2494.

▶시민 음악아카데미 발표회=

11월 22일 오후 6시 서귀포예술

의전당. 760-2494.

▶극단 공육사 창단 공연 유

리동물원 =11월 22일 오후 7시,

23일 오후 4시 문예회관. 010-

2032-5351.

▶코리안드럼 영고Ⅱ=국수호디

딤무용단의 작품으로 11월 22일

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. 728-

1509.

▶제주도립무용단 기획공연

이여도 사나 =11월 22~23일 오

후 7시30분 문예회관. 710-7656.

▶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=

11월 23일 오후 2시와 5시 서귀

포예술의전당. 760-3365.

▶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기

억의 목소리=11월 23일 오후 3시

제주4 3평화기념관. 723-4301.

▶마로의 열두고개 =11월 23

일 오후 4시와 7시30분 김정문화

회관. 760-3792.

▶제주늘푸른음악회=11월 23

일 오후 6시 제주아트센터. 창작

가곡, 창작합창곡, 창작동요 등을

들을 수 있는 무대로 올해로 19

회째를 맞는다. 758-2757.

▶제주아코디언 동우회 바숨

연주회=11월 24일 오후 7시 문예

회관. 010-9633-7509.

<전시>

▶페티야 캠벨 도자기전=11월

19~30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스

페이스예나르. 772-4280.

▶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

문화중개소 성과발표전=11월 19

~23일 기당미술관. 733-1586.

▶바다, 사람, 예술=11월 20일

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. 010-

8721-1387.

▶광해, 제주에 유배오다=11월

20일까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

관. 710-7708.

▶국제사진교류박람회=11월

21일까지 문예회관. 710-7633.

▶수묵의 빛=문인화제주작가

회 11월 21일까지 문예회관. 710

-7633

▶강태환 개인전=11월 21일까지

예술공간 이아. 010-9118-8852.

▶김이화 문엠마 섬 프로젝트

네번째 전시=11월 22일까지 클랭

블루 갤러리. 800-9163.

▶제주신화 어린이 그림 공모

전 입상작 전시=11월 22일까지

문화공간 제주아트. 722-6914.

▶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재미진

학교 3기전=11월 22~28일 서귀

포예술의전당. 010-3583-0466.

▶제주해녀! 그 위대함을 기리

다=11월 23~28일 문예회관. 710-

7633.

▶한국수묵연구회전=11월 23~

28일 문예회관. 710-7633.

▶제주경우문예회 작품전=11

월 23~28일 문예회관. 710-7633.

▶홍시야 개인전 자연을 담은

마음 크로키 =11월 23~12월 9일

갤러리 바라. 010-7204-4228.

▶형(形)전 형형색색 =11월

24일까지 제주시 금월길 가인갤

러리. 010-3699-5577. 진선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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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와 프랑스 영화로 만난지 10년

제10회 제주프랑스영화제

국내에 첫선을 보이는 개막작 산타 앤 컴퍼니 .

제10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아시아

에서 처음 상영되는 산타 앤 컴퍼

니 로 개막을 알린다. 프랑스 독립영

화를 만날 수 있는 섹션도 있다.

(사)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(회장

고영림)가 주최하는 영화제는 이달

21~25일 CGV제주노형, 영화문화예

술센터,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

다.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년을 이

어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

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하는 등 변화

를 줬다.

첫날 오후 7시 CGV 제주노형 1

관에서 선보이는 개막작은 12월 국

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다. 프랑

스의 코믹 전담 국민 배우인 알랭 샤

바가 주연한 영화로 동화 같은 크리

스마스의 사연을 전한다. 소리께떼

는 개막 축하 공연을 벌인다.

프랑스 독립영화 섹션에서는 이

국적인 까상드로! , 어 바이얼런트

디자이어 포 조이 , 마담 B 가 상영

된다. 칸영화제 ACID(프랑스독립영

화배급협회) 주간에 초청돼 작품성

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던 영화들이다.

영화 전문가를 초청한 관객과 대

화도 풍성하게 치른다. 부산국제영

화제아시아필름마켓 공동운영위원장

인 오동진 영화평론가, 마담 B 의

윤재호 감독, 프랑스한국문화원장을

지낸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

수, 세바스티앙 시몽 제주프랑스영

화제프로그래머 등이 상영작에 얽힌

이야기를 관객들과 나눈다. 영화제

기간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

래에 대한 전망을 듣는 집담회도 마

련된다.

폐막식은 마지막날 오후 7시

CGV제주노형 6관에서 치른다. 이

때는 단편경쟁 시상이 이루어진다.

선착순 무료 입장. 자세한 일정은 인

터넷 블로그(제주프랑스영화제) 등

참고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박찬욱 감독이 만든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 .

박찬욱 감독이 만든 드라마 리틀 드

러머 걸: 감독판 을 제주에서 만날

수 있다. 제주영화제(이사장 권범)

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

시까지 CGV제주노형 1관에서 리

틀 드러머 걸 을 6회 연속 상영한다.

이번 상영은 GS칼텍스 아임유어

시네마 섹션으로 마련됐다. 오전 10

시부터 2회씩 3회에 걸쳐 상영이 이

루어지는데 휴식 시간마다 간식이

제공된다. 드라마 상영을 마친 뒤에

는 박찬욱 감독과 대화의 시간이 예

정되어 있다. 진행은 영화 연애의

목적 시나리오를 쓴 고윤희 작가가

맡는다.

이 작품은 1979년 이스라엘 정보

국의 비밀 작전에 연루돼 스파이가

된 배우 찰리와 그를 둘러싼 비밀 요

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. 제주도민

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. 관람을 원

할 경우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

제주영화제 공식 이메일(jejuff@

hanmail.net)로 접수하면 된다. 선

착순 100명을 모집한다. 6회 연속 관

람해야 하는 행사여서 상영 중간에

입장할 수 없다.

제주영화제는 앞서 19일 오후 7시

30분 CGV제주노형 6관에서 부산

영화제 폐막작인 윤희에게 를 무료

로 선보인다. 이 역시 영화제 이메

일을 통해 선착순 100명을 접수 받

는다. 진선희기자

제주시 신성로에 있는 달리도서관이

혼밥생활자의 책장 (김다은, 나무

의철학)으로 11월 부끄럼 북클럽을

운영한다.

혼밥생활자의 책장 은 청취자들

이 서로 읽은 책들과 밑줄 친 문장들

을 나눠온 동명의 팟캐스트에서 꺼내

온 문장들로 엮인 에세이다. 이 시

간, 곳곳에서 혼자 젓가락질을 하는

모래알처럼 흩어진 사람들 이 행복한

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

느낄 수 있다. 북클럽 일정은 이달 21

일 오후 7시30분. 참가비는 4000원이

다. 문의 702-0236.


